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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지자체장의 이념적 성향이 사회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종적 연구로 살펴보

았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보수의 아성인 구미시에서 진보성향의 단체장이 당선됨으로써 가능하

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북 구미시의 12년 이상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구미시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념성

향의 변화과정과 연도별 사회복지예산을 나열하고 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횡단면 분석과 마찬가지로 

종단면 연구에서도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변화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둘째, 

기존의 횡단면 분석결과와 같이 선거가 있기 전 해에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두 번째와 같은 

증가율의 변화는 한 사람의 3선이 종료되는 해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지자체장(지방의회 포함)의 정치적 이

념성향과 사회복지예산의 관계에 관한 모든 연구들은 횡단면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초의 종단면 

분석결과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 정치적 이념성향, 진보(보수) 성향, 사회복지예산, 횡단면 분석, 종단면 분석

Abstract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looked at the effect of the ideological tendenc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on the social welfare budget as a longitudinal study. This study was made possible by 

the election of the head of a progressive group in Gumi-si, a stronghold of conservative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hange process of the 

political ideological orientation of Gumi-si's heads and the social welfare budget by year were listed and 

time-series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ctual cases of Gumi-si, Gyeongbuk for more than 12 yea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as in the cross-sectional analysis, in the longitudinal study, the change in the 

rate of increase in the social welfare budget according to the political ideological tendencies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owed a meaningful difference.  Second, as in the previous cross-sectional 

analysis, the social welfare budget increased in the year before the election. Third, the same change in 

the growth rate as in the second did not appear at the end of the third elected term. All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ideological tendenc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including local 

councils) and the social welfare budget have been cross-sectional. However, this study has great 

implications in terms of the results of the first longitudinal cross-sectio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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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지자체장의 이념적 성향은 지자체의 복

지비예산 및 지출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진보성

향의 지자체에서 보수성향의 지자체보다 더 많은 복지

비예산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관

련 연구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1]. 그러나 지

금까지의 관련 연구들은 횡단면 분석의 실증결과들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들이라는 한계를 안

고 있다. 예를 들면 공공지출과 지방정부의 정당구조

[2], 사회복지비지출예산에 있어서의 정당의 역할[3] 

등,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예산과의 관계분석들이 

횡단면 분석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예

산 크기, 인구 수 등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 결

과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비록 기초자치단

체이고 한곳의 사례이긴 하지만 지자체장의 이념적 성

향과 복지비 예산 및 지출과의 상관관계를 종단면 분석

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연구들

에 비해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의 결과로 개념

적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2018년 제7회 지방선거(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진보성향의 정당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 시장으로 당선

되었다. 2018년 선거이전까지 구미시의 기초자치단체

장은 예외 없이 보수성향의 정당소속이었다. 이러한 상

황은 그동안 종적 실증분석을 할 수 없었던 정책연구자

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보수주의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진보

주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바뀌었을 때 사회복지비의 

예산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종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대상지역은 종적 연구가 가능한 경상북

도 기초지방자치단체(구미시)를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대상 및 시간적 범위는 보수성향의 전 시장의 

선거기간(3선)과 현 시장(초선)의 선거기간을 포함하여 

12년간(2008년~2020년)의 사회복지지출예산의 변화

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

하 지방의회)를 고려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장만을 대

상으로 한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예산에 관련하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Han(2002)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 지방자치제는 기관 대립형으로 강시장 약의회형,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방의회의 권한보다 월등히 

강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4]. 또한 연구의 대상으로 

사회복지비 예산 및 지출을 사용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능별예산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장의 정파적 이념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5].

Fig. 1. Share of Social Welfare Expenses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북 구미시의 12년 이상

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구미시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념

성향의 변화과정과 연도별 사회복지예산을 나열하고 

시계열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외재

변수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던 횡단면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적연구결과에서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고자한다. 

2. 선행연구

그동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지출예산에 대

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

출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정치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그리고 재정적 요인이 있다[6]. 이 중에서도 정치

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지방정부의 정책방

향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소속정당의 정치적 이념성

향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장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며, 집권 정당의 정파적 

차이는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7]. 보수

주의는 자유를 이념으로 효율성을 중시하며 사용자 및 

기업인을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부

분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고 분수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진보주의는 평등을 이념으로 하고 

형평성을 중시하며 노동자, 서민 등 기층 민중을 정치

적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추구

하고 낙수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8]. 본 연구의 주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념성향이 사회복지

지출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권력자원이론과 도시계획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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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념성향과 사회복지비

지출예산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Fig. 2.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3.2.1 권력자원이론과 도시한계론

정치행위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정당의 정치

적 이념과 정책적 방향에 따라 사회복지비지출예산을 

증감시킬 수 있다. 

사회복지비지출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은 

두 가지 이론에 의해 각각 다른 결과를 추정해 볼 수 있다

[9]. 하나는 권력자원이론(power resource theory)[10]

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유럽에서 나타난 이념적 대중정

당은 산업화에 따라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정치세력화 

하면서 조직화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그 원형이다. 사

회민주주의 정당은 노동계급의 권력자원을 근거로 형

성되었기 때문에 노동자의 이익을 정책목표이자 정당

의 강령으로 삼는다. 그 결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노

동자를 위하여 사회복지예산지출을 확대하는 선 분배 

후 성장정책을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보수성향의 정권

에서 진보성향의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약 

1.7%정도의 사회복지지출예산이 올라가고, 반대로 진

보성향에서 보수성향으로 정권이 바뀌면 역시 1.7% 정

도의 사회복지지출예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진보성향의 정당소속일 

경우 그 지지기반을 위한 정책, 즉 사회복지지출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도시한계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적 이익에 의해 제

약을 받게 된다. 즉 지방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

여 경제발전정책에 치중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부담

이 되는 사회복지비지출을 기피한다는 것이다[12]. 이

와 같이 정치적 합리성의 측면에서는 주민의 지지를 확

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지출예산을 확대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사회복

지 지출을 축소하고 경제개발예산지출을 확대하는 것

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13]. 그들은 사회복지정

책이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성장

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을 대신 사용해야 하고 그 지역

의 자본과 노동력의 유출을 조장하고, 타 지역의 빈민

을 관할지역으로 유입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한다. 또한 지역개발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의 지역주민이지만 사회복지정책의 수혜

자는 일부 주민에 한정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확

장은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

서 보수주의 성향의 지방정부는 경제성장에 역효과를 

내는 사회복지정책은 축소하고, 경제성장 위주의 지역

개발정책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1]. 

권력자원이론과 도시한계론을 종합해보면 지방자치

단체장의 정치적 이념성향은 사회복지지출예산에 대한 

정책적 방향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보수성향의 자치단체장이 진보성향의 단체장으

로 바뀌면 사회복지지출예산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선택이론을 통해 선거시즌과 사회복지

비지출예산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3.2.2 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은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

라고도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두 개의 정당이 한 개의 의

제를 두고 경쟁하는 선거에서 각 정당은 승리를 위해 

선거정책을 중위 유권자의 위치로 옮긴다[14]. 즉 우파

정당은 당선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들의 이념성향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고, 좌파정당 역시 당선가능성을 위

해 우측으로 이념성향을 이동한다. 그 결과 정당 간 정

책차이는 감소하거나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선거 

후보자들은 당선을 위해 다수의 중위층의 표심을 자극하

는 중위투표자모형, 호텔링 원칙(hotelling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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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하는 공약을 내세운다[20]. 경제와 성장을 중시하

는 보수성향의 정당 뿐만 아니라 재분배를 중요시하는 

진보성향의 정당 역시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15]. 이

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Fig. 3과 같다.

Fig. 3. The principle of hotelling

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폭넓은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비지출예산을 증가시키

는 공약을 선호한다. 권력자원이론관점의 지방자치단체

장 후보뿐만 아니라 진보성향의 도시한계론 관점을 추

구하는 보수주의 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

에도 차기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을 경제적 합리성보다

는 정치적 합리성에 초점을 맞춘다. 즉 경제성장에 대

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지지의 극대화

를 위해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된다[2]. 결과

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인 성향에 관계없이 

선거시즌(선거 있는 해의 전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사

회복지비지출예산을 증가시키려 할 것이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2.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선거시즌이 되면 사회복지지출예산의 증가폭은 상대적

으로 커질 것이다. 

3.2.3 점증주의와 Prospect theory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간에 당해 연도의 재정지출

수준은 전년도 지출수준의 일정한 비율로 결정된다. 이

를 점증주의라 하는데 당해 정부지출은 전년도 지출수

준을 기반으로 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이론이다

[16].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복지비지출예산도 전년도 

지출예산을 기반으로 당해 연도 사회복지비지출예산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을 증가시키

기는 쉬워도 감소시키기는 쉽지 않다. Prospect이론에 

따르면 전년도 사회복지비지출예산은 준거점이 된다. 

그리고 당해 연도 예산의 증가를 이득(gain)으로, 감소

를 손실(loss)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람들은 심리학적

으로 손실을 회피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비지출예산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17]. 결국 사회복지

비지출예산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H3.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지출예산은 매년 증가할 

것이다.

3.2.4 지자체장의 3선연임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 108조는 “지방자치단체장

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내에서만 계속 재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까지만 연

임할 수 있는 3선연임제한의 제약을 받는다. 

권력자원이론이든, 도시한계론이든, 공공선택이론이

든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이론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고

자하는 전략적 차원에서의 논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는 지방단체장의 경우 3선연임제한의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3선의 임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의 사회복지비

지출예산에 대한 증가욕구는 더 이상 동기요인으로 작

용하지 않게 된다. 결론적으로 선거시즌이라 하더라도 

3선의 임기가 완료되는 전해에는 사회복지비지출예산

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H4.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연임제한의 제약을 받는 

경우 사회복지비지출예산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3.3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경북 구미시의 보수성향의 전 시장의 선

거기간(3선)과 현 시장(초선)의 선거기간을 포함하여 

12년간(2008년~2020년)의 사회복지지출예산의 변화

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목적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보

수(Con., conservative)에서 진보(Prog., progressive)

로 전환되었을 때 사회복지지출예산(SWE, Social 

Welfare Expenditure)의 변화를 보는 것이다. 먼저 지방

자치단체장의 이념성향(I.O. Ideological Orientation)은 

소속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아

래 Table 1은 제4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보수정당시

장의 3선연임과 제7회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후보의 

당선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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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yor & Ideological Orientation in Gumi-city

Year Mayor Party I.O.

4th 2006 ◯◯ Nam GNP Con.

5th 2010 ◯◯ Nam GNP Con.

6th 2014 ◯◯ Nam GNP Con.

7th 2018 ◯◯ Jang DPK Prog.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구미시는 줄곧 보수성향의 단체장이 석

권해 왔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으로 당

선된 남◯◯ 시장은 2010년 5회, 2014년 6회 연속 당

선되었다. 남◯◯ 시장은 당시 한나라당(GNP, The 

Grand National Party) 소속이었으며 한나라당이 보

수성향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성향의 지

방자치단체장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2018년 제7회 지

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DPK,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의 장◯◯시장이 당선되었으며, 소속

정당이 진보성향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

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분류하였다. 

4. 연구결과

보수주의 성향의 남◯◯ 시장이 당선된 후 2008년

부터 2020년까지 구미시의 사회복지비지출예산과 증

가율(ROI, Rate of Increase)의 변화를 살펴보면 

Table 2와 Fig. 4와 같다. 

Table 2. Yearly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Gumi-city 

(2008~2020)

Year SWE(%) ROI(%p) note

2008 18.63 Con.(GNP)

2009 20.16 1.53 Con.(GNP)

5th 2010 22.42 2.26 Con.(GNP)

2011 24.34 1.92 Con.(GNP)

2012 24.43 0.09 Con.(GNP)

2013 29.31 4.88 Con.(GNP)

6th 2014 31.01 1.7 Con.(GNP)

2015 30.85 -0.2 Con.(GNP)

2016 30.18 -0.7 Con.(GNP)

2017 29.15 -1 Con.(GNP)

7th 2018 31.96 2.81 Prog.(TMK)

2019 34.54 2.58 Prog.(TMK)

2020 38.74 4.2 Prog.(TMK)

Fig. 4. Yearly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Gumi-city(2008~2020)

Table 2 및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미시의 사

회복지비지출예산 흐름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선거 전후로 상대적으로 큰 폭의 변화를 보

여준다. 또한 지자체장의 3선 연임제한으로 임기가 만

료되는 시점에서는 다른 방향의 흐름을 보여준다.

4.1.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념과 사회복지비지출예산

선거시즌과 관련하여 연임의 경우에는 선거가 있는 

해의 2년 전과 전년도를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반면에 전임지자체 장의 3선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선

출된 해와 2년 후의 연도를 비교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새롭게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선거 다

음 해부터 100% 책임 하에 정책을 입안 및 수행하기 

때문이다[8,18].

먼저 보수성향의 자치단체장이 진보성향의 단체장으

로 바뀌면 사회복지지출예산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다(H1)라는 가설이다. 앞서 기초분석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2018년 제7회를 기점으로 구미시는 보

수성향의 지자체장이 진보성향의 지자체장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의 사회복지지출예산 증가율

을 비교해보면 Fig. 5와 같다.

Fig. 5. Ideological Orientation & Social Welfare 

Expenditure 

Fig. 5의 2018년은 더불어민주당의 장◯◯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던 해로 보수성향의 지자체장이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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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의 지자체장으로 변화된 시점이다. Table 2와 Fig. 

5에서 2019년과 2020년 사회복지지출예산을 보면 선

거시즌과 관계없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가설 H1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수성향에서 진보성향의 지자

체장으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선거시즌과 관계없이 

선거이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019년 구

미시 일반회계 기능별 사회복지비지출예산은 34.54%

에서 2020년에는 38.74%로 증가하였다. 2008년부터 

2017까지 10년간 보수성향 시장의 재임기간동안 사회

복지지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68%p였지만 2018

년 제 7회 지방선거에서 진보주의 시장이 당선되자 

2019년 34.54%에서 2020년에 38.74%증가하여 

4.20%p나 증가하여 진보성향의 정당이념이 반영되었다

고 분석된다. 따라서 ‘보수성향의 자치단체장이 진보성

향의 단체장으로 바뀌면 사회복지지출예산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다’라는 가설 H1은 지지되었다.

4.2 공공선택이론과 사회복지비지출예산

가설 H2는 공공선택이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선거시즌이 되면 사회복

지지출예산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커지는가에 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선거시즌의 사회복지지

출예산의 증가율은 선거가 있는 해의 2년 전과 1년 전

의 기간을 비교하고, 3선 연임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거가 있는 해의 다음해와 2년 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그러한 사회복지지출예산 증가율을 살펴보

면 Fig. 6과 같다. 

Fig. 6. Increasing rate in S. W. E during the 

election season(2008∼2013)

Table 2와 Fig. 6에서 2008년(18.63%)에서 2009

년(20.16%)의 증가율은 1.53%p, 2012년(24.43%)에서 

2013년(29.31%)의 증가율은 4.88%p의 증가율을 보이

고 있어 선거시즌이 되면 사회복지비지출예산이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1%p의 증가율을 보여 선거시즌임에도 불구

하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감소

현상은 다음 가설의 검증에서 보여주게 될 지자체장의 

3선연임제한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샘플

이 적기는 하지만 5대와 6대 지자체장선거시즌의 사회

복지비지출예산을 비교해보면 가설을 긴하지만 지방자

치단체장의 정치적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선거시즌이 

되면 사회복지지출예산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가설 H2도 지지되었다.

4.3 점증주의와 사회복지비지출예산

가설 H3은 점증주의와 Prospect Theory에 따라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지출예산은 매년 증가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2008∼2020까지 12년간 구미시 사회복

지지출예산을 살펴보면 Fig. 7과 같다. 

Fig. 7. Increasing rate in S. W. E by time series

Table 2와 Fig. 7에서 알 수 있듯이 약간의 기복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

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지출예산은 매년 증가

할 것이라는 가설 H3은 지지되었다.

4.4 3선 연임제한과 사회복지비지출예산

가설 H4는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 제약을 

받는 경우 사회복지비지출예산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구미시는 줄곧 보수

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석권해 왔다. 2006년 제4회 지

방선거에서 단체장으로 당선된 남◯◯ 시장은 2010년 5

회, 2014년 6회 연속 3선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지방자

치단체장의 3선연임제한은 남◯◯ 시장으로 하여금 2018

년 7회 지방선거에는 후보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7회 

지방선거의 시즌이라 할 수 있는 2016년에서 2017까지

의 사회복지비지출예산을 살펴보면 Fig.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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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ncreasing rate in S. W. E under 3 election 

reappointment limit

Table 2와 Fig. 8에서 알 수 있듯이 3선 연임제한에 

걸리는 2018년 제7회 선거시즌인 2016년에서 2017

년 사이의 사회복지비지출예산은 –1%p의 증가율을 보

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  제약을 

받는 경우 사회복지비지출예산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H4는 지지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과는 달리 종적인 측면에서 선

거시즌, Hotelling model, 공공선택이론, 3선 연임제

한 등을 배경으로 지자체의 사회복지비예산지출 추세

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보수성향의 자치단체장이 진보성향의 단체장으로 

바뀌면서 사회복지지출예산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크

게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념성향

에 관계없이 선거시즌이 되면 사회복지비지출예산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셋째, 다소 기복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지출예산은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의 3

선 연임제한은 사회복지비지출예산의 증가에 대한 유

인을 약화시켜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횡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결과들인데 반해, 본 연구

는 횡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종적인 

연구결과도 횡적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지

금까지의 사회복지비지출예산 연구들에 대한 외적 타

당성을 보완하였다. 셋째, 실무적으로 사회복지비예산

지출의 증가율은 시민들의 복지비지출예산에 대한 수

요를 기반으로 하기 보다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의사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

과 같은 한계점을 제공한다. 첫째, 연구가 한 개의 지자

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한

계가 있다. 둘째, 보수성향의 3선의 데이터를 확보했지

만 진보성향의 3선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정치이념

성향을 반영한 연구라고 일반화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셋째, 종적인 연구에 치중한 나머지 비슷한 규모의 횡

적인 연구와의 보완적 연구가 부족하다. 넷째, 기초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광역자치단체장광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록 탐색적인 연구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그동안 횡적인 연구에 의존해왔던 기존의 연구

들에서 종적인 연구로의 시도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향후에는 사회복지비지출예산

에 대한 위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고려하여 좀 

더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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